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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델리의 변신…“이번엔 깐풍기, 마라샹궈”
이마트, ‘3천원대’ 중화요리 5종 선보여

	□ 조리 복잡한 중화요리를 ‘초저가 델리’로…인기 요리 5종 모두 3,980원
□ 깐풍기, 유산슬, 마라샹궈 등…중식당에서 먹던 요리 “그 맛 그대로”
□ “기존 중화요리 원재료 함께 썼다”…신세계푸드 협업으로 초저가 구현
□ 외식비 부담에 간편·가성비 델리 수요↑…초저가 라인업 지속 확대



고물가로 외식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마트가 3천원대로 즐길 수 있는 중화요리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마트는 이달 말까지 델리 코너에서 '중화요리 3980' 5종을 판매한다. 

이번 신상품은 깐풍기, 유산슬, 난자완스, 마라샹궈, 마파두부&포테이토 등 총 5종으로, 모두 3,980원에 판매한다. 전문점에서 즐기던 인기 중화요리를 3천원대로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도록 대표 메뉴들로 구성했다.

특히 조리 공정이 비교적 복잡한 중화요리를 초저가 상품군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는 제조사인 신세계푸드와 상품 기획 단계부터 메뉴 구성과 생산 공정을 함께 설계해 제조 효율을 높였다.

기존 신세계푸드와 함께 개발한 델리 상품 ‘중화요리 WITH 이금기'의 운영 노하우도 활용했다. 이마트는 2024년부터 ‘양장피 WITH 이금기(9,980원)’, ‘팔보채 WITH이금기(9,980원)’ 등 ‘이금기 굴소스’를 활용한 중화 보양식을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버섯, 새우, 죽순 등 일부 원재료를 이번 신상품에도 공통으로 활용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핵심 재료와 맛은 유지하면서 원재료 운영 효율을 높여 전문점 수준의 메뉴를 3,980원에 구현한 것이다.

먼저 대표 메뉴인 '중화요리 3980 깐풍기'는 국내산 닭안심을 바삭하게 튀긴 뒤 특제 깐풍소스를 더해 전문점 스타일의 풍미를 구현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매콤함을 살려 간단한 식사는 물론 술안주로도 손색없다.

중식 대표 볶음요리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중화요리 3980 유산슬'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죽순과 표고버섯을 더해 부드러운 식감과 담백한 풍미를 살렸다.

'중화요리 3980 난자완스'는 국내산 돼지고기 완자를 활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최근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마라 메뉴도 준비했다. '중화요리 3980 마라샹궈'는 화자오와 고추기름을 활용해 얼얼한 매운맛을 살렸으며, 집에서도 간편하고 저렴하게 마라샹궈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중화요리 3980 마파두부&포테이토'는 매콤한 마파두부에 부드러운 매쉬포테이토를 더해 색다른 조합을 완성했다. 기존 마파두부와는 또 다른 식감과 풍미가 특징이다.

이번 중화요리 3980 신상품은 지난 3월 출시한 '반전가격 두줄김밥(3,980원)', 5월 선보인 '반전가격 불고기 샌드위치(5,980원)'에 이은 초저가 델리 기획상품이다. 

김밥과 샌드위치 모두 출시 이후 준비 물량이 조기 소진되는 점포가 이어지는 등 고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출시 이전인 2월 대비 7월 간편식 델리 카테고리의 매출은 13% 신장했다.

이마트 키친델리 이슬 바이어는 "집에서도 부담 없이 다양한 중화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대표 메뉴를 엄선해 상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외식 메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델리 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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